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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 
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 협의 위해 방미

-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미측 주요 인사 면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6일

(금)(미국 현지시간) 미측과의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방미하였다. 금번 

방문은 최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

되었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

하였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

하여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25.11.14)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

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는 한편,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동 사안이 양국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여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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